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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용 시의원, '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' 과정 소통 강조

- 22일(금) ‘5분 자유발언’, 통합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

자료 확보,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강조

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(문화복지위원회)이 22일(금) 열리는 제294회 

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

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및 시민

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함을 강조한다.

○ 김재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, “대

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

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 공감한다”라

면서도, “하지만 현재의 통합 기조가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

우려스럽다”라며, “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, 성공적으로 

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”라고 주장했다.

○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

는 먼저, 산하기관 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

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

한다고 강조했다.



○ 또,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

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, 관련 업계의 

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

할 것을 제안했다.

○ 더하여, 김 의원은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직 문

화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로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 불이

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인재유출 또는 퇴사자의 발생을 

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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